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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환 찬讚

나    운   영

   

    대망의 김신환 초청 독창회가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먼저 축하한다.

   과학도였던 그가 오페라의 본고장인 스칼라좌에서 최초의 동양인 솔리스트로 확고한 기반을 굳히고 있다는 

사실이 돌연변이같이 느껴질지 모르나 24년 전 나의 제2가곡집  『다윗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이미 나는 그가 대

성할 것을 예측했던 것이니 돌연변이란 말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테파노, 탈리아비니 등등의 연주를 들어 봤지만 한물 간 노老 대가의 연주가 아닌 — 현역 

중견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독창회는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피땀과 눈물과 기도 없이 베르디 금상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니 우리는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부질없이 

발성법이나 딕션을 논하려 들기 전에 먼저 그의 예술에 깊이 잠겨 보자. 그의 연주를 통해서 이태리 본고장의 성

악 예술을 만끽해 보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대로 국내에 기반이 없는 그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말

자. 그를 바로 인식하고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어 — 스칼라좌에서 조국의 이름을 길이길이 빛낼 수 있도

록 격려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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